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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:

대체로 조선전기까지의 우정론은 도(道)나 뜻(志)을 벗 삼는다는 식의
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. 그러나 17세기
허균을 기점으로 하여 18세기의 연암 그룹에 이르면, 조선의 우정론은
크게 변모한다. 관념에서 실재로, 추상에서 구체로 이행하였던 것이다. 
이 특강에서는 18세기 우정론의 양상들과 그 사회문화적 배경을
살펴보는 한편, 참된 교유의 사례를 소개한다. 뿐만 아니라 당대의
문학 작품을 통해 가식적인 우정에 대한 통렬한 풍자와 참된 우정에
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의 면모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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